
 
KBS 전 법조팀에 대한 억측과 

무책임한 공격 중단하라

   지난해의 이른바 ‘김경록 PB 보도’를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. 해당 
보도를 했던 KBS 전 법조팀원들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나온 데 이
어, 최근에는 일부 사내 세력으로부터 ‘법조 브로커’ 운운하는 인신공격성 
발언들까지 이어지고 있다. 언론노조 KBS본부는 일련의 상황을 매우 큰 우
려를 갖고 바라보고 있다.

   논란은 지난 20일 김경록 PB의 법정 발언에서부터 시작됐다. 김 PB는 
‘정경심 사건’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자리에서, 지난해 KBS 기자가 ‘한동훈
(당시 대검 반부패부장)이 자신의 죄를 엄격하게 보고 있다’는 등의 이야기
를 자신에게 했다고 주장한 것이다.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23일 이런 내용
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“종합하면... KBS 기자는 한동훈을 언급하
면서 김경록 PB를 압박하였다는 것”이라고 썼다. 또 “당시에는 KBS 법조팀
이 한동훈 또는 송경호와 ‘합작’하여 ‘조국 사냥’에 나섰던 것 아닌가”라고
까지 주장했다.

   김경록 PB의 발언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,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
일 뿐이다. 확인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만을 근거로, 검찰 인사와의 ‘합작’을 
운운하거나 “‘검언동일체의 원칙’이 작용하고 있었다”고 주장하는 것은 매
우 근거가 빈약하고,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다. 

   특히 해당 건을 채널A-한동훈 검사장 사이의 ‘검언유착’에까지 비교한 
것은 더욱 부적절하다. 특정한 의도를 갖고 취재원에게 접근하고, 부적절한 
방식으로 취재가 진행된 사실이 온갖 증거로 확인된 채널A 전 기자의 행태
가, 당시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성실하게 기울였을 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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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 KBS 전 법조팀원들의 태도와 어떻게 비교될 수가 있는가. 

   ‘검언유착’을 주장하며 제시한 다른 주장들 역시, 김경록 PB의 일방적인 
주장이거나, 사실을 왜곡해 제논에 물대기 식으로 억측을 한 것에 그친다. 
KBS 전 법조팀원들은 곧바로 낸 입장문을 통해 김 PB의 주장은 사실이 아
니라고 분명히 밝혔지만, 조 전 장관은 또다시 글을 올려 “두 사람의 말 중 
누구의 말이 맞는지의 문제”라며 “저는... 김 PB의 진술을 더 믿습니다”고 
밝혔다.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해태한 채 일방적인 
주장과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당사자들, 나아가 KBS인들의 명예가 심각하
게 훼손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가.

   일부 언론의 무리한 취재 행태를 직접 겪었던 조 전 장관이 언론에 대해 
갖는 감정은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다. 하지만 모든 사태의 원인을 언론의 
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결코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. 일방의 주장만을 근거로 
하고 싶은 말만 하는 조 전 장관의 현재 모습이, 과거 스스로가 그토록 비
난해 왔던 일부 언론의 부적절한 행태와 얼마나 다른가. 근거 없는 의혹제
기와 억측을 근거로 한 명예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.

   사내 일부 세력에게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. 억측에 가까운 의혹 
제기만을 근거로 동료를 ‘법조 브로커’ 운운하며 폄훼하는 행위를 중단하라. 
지난해 당신들은 조국 전 장관을 ‘비상식, 몰염치, 위선과 뻔뻔’하다며 연일 
비난했다. 그러다 이제는 그의 발언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동료를 ‘법조 브
로커’라고 비난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. 거듭 요청컨대, 정치적 이
익만을 생각하며 동료를 사지로 내모는 행태를 중단하라. 지금 당신들이 걱
정해야 할 대상은 성실히 현업을 해왔던 동료들이 아니다. 굳이 남을 걱정
하고 싶다면, 코로나19 확산 와중에 15일 광화문 집회에 나갔던 이들의 건
강, 전광훈 목사가 섰던 연단에 올라 목청을 높였던 전 공영노조 위원장의 
건강이나 염려하시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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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랑스러운 KBS를 만드는 힘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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